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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길을 가다 보면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걷는 사람이나 

흡연구역에 설치된 재떨이가 무

색하게 담배꽁초들이 바닥에 널

브러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담배꽁초는 건조한 나뭇잎이

나 종이에 불이 붙어 화재 나 산

불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

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화재발생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

체의 62.6%(2천380건)을 차지했

으며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주의'라는 것이

다. 

최근 부주의의 원인 중 하나인 

담뱃불 취급의 부주의로 인한 화

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흡연자들

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

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하

루 평균 담배 판매량은 1억 7천

200만 개비, 이 중 7.25%인 1천

246만여개의 담배꽁초가 매일 

길거리에 무단투기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버린 작은 불씨가 산과 건물을 

삼키는 시기가 바로 겨울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아침 7시경 

무주군 소재 골목길 하수구 맨홀

에서 불길이 솟는다는 신고를 받

고 출동해 현장 조사한 바 담배

꽁초 부주의에 인한 화재로 추정

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성탄절에는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

와 라이터가 발견됐다. 

지난 4일 경주시에서는 동천동

의 한 5층 건물 4층 사무실에서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

이나 5층 원룸에 거주하던 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쳤다.

이와 같이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담

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태우고,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

한 후 지정된 곳에 버릴 것이며 

절대 무단으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

’실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

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

을 때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

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

도 한다.

내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재산은 물

론이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

다. 

"아무 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버린 담배꽁초가 대형화

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항

상 인지하고 화재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독자기고

산과 건물을 삼키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2024년 새해가 울려 퍼지는 제

야의 종소리와 더불어 시작됐다. 

올해는 12간지(干支) 중 상서로운 

상징의 동물인 갑진(甲辰)년 청룡

의 해다. 용은 변화와 희망의 상징

이다. 용꿈을 꾸고 자녀를 잉태하

면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며 하는 

일에 용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

다고 한다. 그러므로 올해는 용꿈

을 꾸고 훌륭한 자녀와 국민이 많

이 출생했으면 한다. 나라의 임금

이 앉는 의자도 용상으로 장식했

으며 집의 지붕은 용머리 장식이 

있다, 이처럼 용은 상징적 동물이

면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바꾸는 것은 밤낮이 바뀌

듯이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과 인

간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바

꾸는 것을 혁신(革新)이라 하며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근본적

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을 쇄신(刷

新)이라 한다. 바꾸려면 안된다는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

는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야 하며 

보수적인 낡은 고정관념(固定觀

念)을 버리고 벗어나야 한다. 따라

서 올해는 물리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혁신을 해야 하며 국민의 마

음이 보수적인 고정관념에서 벗

어나 긍정적인 새 마음으로 바뀌

어야 한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남긴 말 중

에 ‘탈피(脫皮)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말이 있다. 뱀은 주기적

으로 껍질을 벗는데 만일 피부에 

손상을 입거나 어떤 병에 걸려 껍

질을 벗지 못하게 되면 자기 껍질

에 갇혀 질식해 죽는다.

경우는 다르지만 사람 역시 마

찬가지이다. 살아가는 동안에 쌓

인 나쁜 버릇, 나쁜 습관, 나쁜 마

음을 마치 뱀이 껍질을 벗듯이 벗

어버리고 변화돼야 한다. 용도 뱀

과 같이 껍질을 벗고 변해야 하는 

파충류다, 그러므로 올해는 개인

이나 국가 사회가 묵은 껍질을 벗

고 새롭게 변하는 혁신을 해야 한

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한 해, 두 

해가 지나서 늙는 것이 아니다. 변

화하지 못해 늙는다. 묵은 한 해

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지나간 날들의 허물과 과오를 마

치 뱀이 껍질을 벗듯이 벗어버리

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2024년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

올해는 정치적으로는 4월 10일

에 총선을 해 국민 유권자가 제22

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는 해이다. 국민 유권자는 능력

있고 참신한 사람을 국회의원으

로 선출해 제22대 국회에서 국회

법을 고치고 국회의원의 특혜 권

을 축소해 혁신된 선진국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

금까지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차

별에서 벗어나 부패한 여야를 구

분 말고 국회를 혁신 하겠다는 목

적을 가진 후보를 선출해야 하며 

당선된 후보가 국회를 혁신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착하고 양심

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국민성 조사에서 밝

혀졌다. 그러나 선거할 때만 되면 

정치꾼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작

으로 물들인 동서 영남과 호남의 

분열 갈등, 학연, 지연, 혈연의 출

신 성분에 대한 차별화와 편견은 

국민 유권자가 혼돈에 빠져 올바

른 판단을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

면 국가를 위한것 보다는 소속 정

당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이익

보다는 자기의 부를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

람을 선출해 후회하게 된다. 이것

은 선량한 국민 유권자가 정치꾼

들의 고정관념 편견 차별화 책동

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번 선거

에서는 고정관념과 차별화를 버

리고 혁신해 올바른 선거를 해야 

한다.  

인류 역사는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회과학과 자연인 물

질을 연구하고 이용하는 자연 과

학이 있는데 사회과학은 인류문

화를 창조했으며, 자연 과학은 인

류문명을 발전시켜 살기 좋은 물

질문명 시대를 만들었다. 비록 작

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

하는 자연계 노동자와 그의 성공

은 자랑스러운 것이며, 사회과학

은 신사복을 입고 살지만, 욕심에 

눈이 어두어 봉사와 헌신이 없으

면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다.

자연 과학이 창의와 발명에 의

해 선진국을 만들고 있으며, 사회

과학인 정치는 국민 유권자의 정

치 혁신인 선거에 의해 선진국을 

만든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국민 

유권자는 총선을 통해 혁신해 정

치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바꾸고 바람직하게 혁신하자특별기고

정 기 연
주필

서 승 호
고흥소방서장


